
온열질환 증상 및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되며 매년온열 질환자가 꾸준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난 후 무더위는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함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위험한 온열질환의 뜻, 원인, 증상, 예방법과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고 탈수된 상태가 
주 원인입니다.

온열질환 증상
온열질환 증세로는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현기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인은 대부분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이란 체온이 너무 올라갈 때 발생하며, 몸이 매우 뜨겁고 저절로 식지 않는 경우를 가
리킵니다.
체온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엔 사망하거나 뇌 또는 기관 손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토록 위험한 온열질환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건강수칙 3가지

다행히, 온열질환은 어렵지 않게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1.적정체온 유지, 2.수분섭취, 3.시원한 휴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10년간 온열질환의 대부분은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해가 떠있는 낮 시간에 발생하였
습니다. 
따라서 폭염 시엔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건강한 체온조절을 위해서는 무더울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중
요합니다
햇볕이 너무 강한 경우 직접적인 햇볕 노출을 피하고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량을 조절하
며 그늘진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자주 섭취하여 탈수와 갈증을 예방하고 체내 수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줘야 
합니다. 작업 중이라면 주변에 시원한 물을 비치하여 틈틈이 마실 수 있도록 합니다. 

온열질환 치료법

온열질환 치료의 원칙은 냉각 요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워진 체온응 최대한 빠르게 낮추기 위해 미지근한 물을 뿌려주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선풍기를 사용합니다.

수분 섭취는 의식이 있을 시에만 가능하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시 수분을 섭취하는 경
우,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대신 링거를 맞도록 합니다.

그 외에 냉각 요법으로 머리, 목, 겨드랑이, 서혜부(사타구니)에 얼음주머니를 대는 대증요법
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